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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방송 주요논조북한방송 주요논조
2013. 5. 29(수 )

통   일   부

(정 세 분 석 국)

대남동향대남동향

o【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(5.28)】통일부 대변인 발언(5.27, 진정성·남남갈등·언행자제

등)을 비난하고, ‘6.15공동행사 허용’과 ‘개성공단 제품반출 문제와 정상화

협의를 위한 기업가들 訪北 허가’를 주장(5.28,중통·중방)

- 대화자체를 부정한적이 없으며, 실무회담만 되풀이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장애를 조성

하면서 現 중단사태를 장기화하여 개성공업지구를 스스로 사멸되게 하자는데 있음.

- 개성공단 기업가들이 방문하면 공단 정상화와 관련한 어떠한 협의도 진행할 것이며

신변안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임.

* 現 개성공단 폐쇄위기는 ‘南 집권세력의 광란적인 대결소동 때문’이라고 책임전가

하며 ‘개성공단 운명은 전적으로 南당국 태도에 달려 있다’고 지속 주장(5.28,평방·

노동신문/개성공업지구 위기를 희롱하는 진속)

o【중통 논평】통일부 장관 발언(5.20, 北인권 기본계획 수립·인권개선 노력 등)

관련 ‘인권문제를 여론화하여 대내외적으로 反北 대결분위기를 고취하기

위한 악랄한 범죄행위’이며 ‘동족대결망동’이라고 비난(5.28,중통/반공화국

인권 소동의 돌격대)

* 통일부 장관 발언은 ‘적대감을 고취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려는 대결미치광이의

넋두리, 고약한 망발’이라고 비난(5.28,중통·민주조선/남조선괴뢰통일부 장관의 망발을 규탄)

o 北, ‘南 집권세력의 유신 독재부활책동이 노골화되고 있다’며 ‘이것은

反인권적·反민주적인 망동으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파멸 당할 것’이라고

주장(5.28,중통·노동신문/남조선당국의 유신 독재부활책동은 반역사적 범죄행위)

o 北, 우리 軍의 ‘태극연습(5.29~31) 훈련’ 예정을 ‘북침전쟁 연습’이라고

비난(5.28,중통·중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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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내동향대내동향

o 北, ‘새로운 제품들(강냉이종자피복제·벼모판살초제·유기질복합알비료 등), 농업생산에

이바지하고 있다’고 선전(5.28,중통)

* 北, 금수산태양궁전 광장공원 조성사업 선전(5.29,중방)

* 각지 일꾼과 근로자들, 봄철국토관리총동원 사업에서 성과(14만여정보 나무심기,

590여km 도로기술 개건, 2,100여km 강하천 정리) 달성(5.28,중통)

* 평양주철관공장, 주철관과 부속관생산 및 금야강수력발전건설사업소, 생산가설공사

성과 선전(5.28,중방)

* 강원도 여단, 세포등판에 뚝감자 심기 완료 및 평양시, 모내기(70% 달성) 주력(5.28,중방)

o 재일동포조국방문단(단장 : 시송지), 5.28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 父子

동상 참배(5.28,중통)

대외동향대외동향

o 北, ‘미국의 핵위협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우리(北)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

北核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’며 ‘선제적 비핵화 不可’를 再次 강조하고

‘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對北적대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’고 지속 주장

(5.28,중통·노동신문/미국은 위협과 도발론을 걷어치워야 한다)

* 韓美日 비공개 ‘해상합동훈련’(5.15, 제주 공해상) 실시 관련 ‘군사적 타격을 노린 전쟁

도발소동’이라고 비난하며 ‘미국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장본인’이라고

주장(5.28,중통·민주조선/조선을 놀래워보려는 미국의 전쟁연습책동을 규탄)

o 日 자민당 정무조사회장(다카이치)·오사카 시장(하시모토) 발언(무라야마 담화에

의문·위안부 관련 망언)에 대해 ‘망발보따리’이며 ‘잘못된 역사에 대해

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며 배상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’고 강조

(5.28,중통·평방·노동신문/화를 청하는 과거역사 부정책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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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北 박금향·장춘예 선수, ‘2013년 국제육상경기대회(5.27~28, 대만)’에서 여자

3,000m장애물·1,500m경기 각각 금메달·은메달 획득(5.28,중통)

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【주요인물 동정】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…

□ 김영남, 5.28 아제르바이잔 ‘국경절’ 즈음 同國 대통령에게 축전(5.28,중통·중방)

□ 박의춘(외무상), 5.27 말레이시아 외무상에게 連任 관련 축전(5.28,중통)


